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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몸의 부활을 믿는가?

•요한복음 11:25-26; 고린도전서 15:44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늘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올바른 지식을 받아들일 때, 건전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

니다(롬 10:10). 부활은 ‘몸은 죽고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몸도 다시 사는 것

이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 당신의 못 자국을 만

져 보고, 창 자국에 손을 넣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20:25). 부활하신 예수님

은 제자들에게 ‘나는 몸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눅 24:39).

부활하신 ‘몸’은 어떤 몸일까요?            성경에는 ‘몸’을 가리키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 ‘소마’는 자연적으로 창조된 인간의 신체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

님은 인간을 몸과 혼을 구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사륵스’는 ‘육신’이라는 말

로 번역되며 영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롬 8:1-17; 엡 2:3). 하나님을 따라 사는 영적

인 사람과 달리 본능적이고 육적인 성격으로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몸입니

다. 부활 후 입게 될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고전 15:44). 어떤 몸일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소마와 사륵스, 두 몸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몸이 다시 살면, 죄와 

유한함으로부터 자유하며 온전히 치유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몸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육신 가운데 

살고 있으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신령한 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영의 것을 따라 사는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신령한 몸’ 또한 ‘천국’처럼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일 것

입니다. 자기 한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

수님은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 몸을 만져 보도록 하셨습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나아갈 때, 주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❶ ‘몸의 부활’에 대한 질문이나 소망이 있습니까?

❷ ‘신령한 몸’은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